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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단체소개

단체 : 창작(엑스 니일로 Ex Nihilo + 한국 예술가(무용,음악,영상 등))

기획(오리악국제거리극축제 + 과천한마당축제)

국가 : 프랑스 + 한국

사업 : 프랑스-한국 거리예술(무용,영상,설치,음악) 공동제작

내용

  ⦁ 프랑스의 대표적인 거리극축제인 오리악축제와 한국의 거리예술 축제인 

     과천한마당축제를 중심으로 프랑스와 한국의 무용수 등이 참여하는 

     거리예술 공동제작.

  ⦁ 거리무용 단체인 엑스 니일로가 주도하여 워크숍과 오디션을 통해 

     한국의 무용수 및 스태프들을 선발하여 2010년 9월까지 양국에서 작품제작.

  ⦁ 2010-2011년 양국의 축제를 중심으로 공연투어.

1993년에 무용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인 엑스 니일로는 대중공간을 작업과 공

연의 공간으로 간주한다. 엑스 니일로의 모든 공연은 공간과 매우 강한 연관관계

를 맺고 있다. 그 공간의 역사, 그 곳에 존재했던 관계, 분위기 등이 공연의 내용

을 풍성하게 한다. 엑스 니일로의 작품은 무용가들 사이의 관계와 서로에 대한 인

식을 발전시켜 제작된다. 신체를 많이 이용하고 충동적이지만 매우 논리적이다.



● 창작노트

안느 르 바타르(Anne Le Batard), 장 앙트완 비고(Jean Antoine Bigot)

엑스 니일로 공동대표 및 안무

2008년의 경험

2008년 과천한마당축제에서 2007년에 창작된 공연인 “도시의 여정(Trajets de ville)”을 

6명의 한국무용수들과 함께 일주일간의 워크숍을 거친 후 함께 공연했다. 이 만남은 격

렬했고, 놀라웠으며, 너무 짧았다. 우리는 그들의 열정적인 태도와 프랑스에서는 익숙지 

않은 대화가 아닌 시선을 통해 무용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그들의 능력에 매료되었다. 

우리는 한국무용수와 엑스 니일로 무용수들이 새로운 작품의 컨셉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

서 이 만남을 지속하고 싶다.

대중공간에서의 무용

대중공간에서의 공연은 개방성과 특별한 의지를 요구한다. 야외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우선 가혹한 지표면을 제어하는 것이고, 비, 바람, 추위에 몸을 노출시키는 것이며, 창작

의 모든 단계와 관련된 고민과 연구의 결과들이 빛을 보게 되는 순간 항상 사람들의 시

선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이것은 집중력, 창조성, 영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특별

한 조건을 헤쳐 나가며, 물리적인 특성, 다른 사람, 무용수/파트너, 보행자 등과의 관계에 

참여하는 것이다. 거리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물리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

치적인 행위이다 : 우리는 모든 것들의 가운데, 삶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 예술의 몸짓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몸짓, 다른 대상들과 적대/협력의 상황에 놓인다.



한국에서는 거리에 무용을 위치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도전이다. 우선 대중에게

나 무용수에게나 거리는 현대무용을 위해 “고려”되는 공간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체류

기간동안 이런 문제제기에 몰두했다. 무용수들 및 대중들과의 작업과 대중공간을 위한 

창작은 새로운 실험의 장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기획으로 우리와 함께 작업하게 될 한

국무용수들의 개별적인 경험과 조화를 이루면서, 대중공간에서의 실천과 경험을 위한 엑

스 니일로의 무용이 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바로 이 여기가 우리

가 지향하는 교류와 평등의 공간이다.

출발선에서의 문제제기

“도시의 여정”에서 우리는 그룹안에서, 그룹에 대항해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 투쟁하

는 개인을 모습을 다뤘다. 우리는 그룹의 개념과 영역의 개념을 연결하는 이중의 주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제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 한다. 우리는 그룹의 형성, 소유의 형식, 

이들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들의 “구성 재료들(내가 어떻게 그룹을 인식하고, 내가 어떻

게 그룹에 동화될 것인지)”과, 그룹이 영역과, 실천과 삶의 전개에 필요한 공간을 창조하

는 방식, 그룹이 공간을 변형하고 재정립하는 방식에 대해 자문하고 싶다.

우리는 매우 다양한 개인들을 하나의 이름, 하나의 삶의 방식, 하나의 생각, 하나의 문화, 

하나의 종교, 하나의 의복으로 한데 모이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룹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개인의 정체성 확인, 일의 발견, 삶의 지향점 부여를 위해 코

드, 차별화된 표식, 때로는 언어를 창조하는지...

우리는 그룹을 “유지”할 수 있고, 주어진 공간에서 발전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의

지와 기대에 반해) 모두와 각자에게 강요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런 종합적인 

것을 체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각자에게 가능한 다양한 장소, “규범”과 규칙 발명에 

대해 작업하고자 한다. 각 그룹은 자기주장과 공간이 요구되는 공연 형식을 띠게 되고, 

매우 제의적인 세계로 표현되는 외양과 방식을 거친다. (<바라보다, 움직이는 방법>) 도

처에서 활동하는 집단이나 종교그룹들은 인상적이고 이목을 끄는 (때로는 소름끼치는) 

행사를 벌인다.

우리는 다른 집단에 맞서 우리의 지역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

람, 이방인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부하는가? 그룹에 움직임을 일으키고, 새로움을 부여

하고, 생기 있고 창조적으로 존재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다. 우리는 그룹이 자

신들끼리만 문을 걸어 잠그고, “동류”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

리는 (동일성의, 공동체의, 혹은 동업조합주의 이익을 위한) 거부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받아들임과 환대 등의 문제를 다룬다. 구속 없는 삶, 유랑, 타인과의 공존, 이방인, 다른 

무언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전부 이해하지 못하지만 받아들이는 것, 그들의 

무지를 받아들이는 것, 다른 것 혹은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가능한가?



지나가는 행위를 주제로 한 탐색

다양한 국적의 남여로 구성된 두 그룹은 같은 예술행위를 공유하지만 서로가 걸어온 길

은 상이하다. 잡고, 취하고, 빼앗고, 주고, 공유하는 교류의 몸짓을 연구하고 창조한다.

가식과 오해에 대한 작업.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떨어진 극단(極端)이 서로 접근하는 상황

을 연출하여 그룹과 개인의 소유에 대한 개념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대립, 충돌, 도주방

향에 대한 연구.

드라마투르기/공간연출

공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방식을 창조하기 위한 조건들을 레퍼토리화.

각 그룹의 고유한 무대설치를 통해 차례로 연속적인 영역확보를 제공하고 해체를 드러

냄. 때로는 반대그룹 멤버의 난입이 혼란을 일으킨다. 교류의 순간에 물물교환 혹은 대면

의 형식으로, 두 그룹이 공간에 침입하고, “난투극”이 벌어진다. 모두(공공)의 것이 되어

버린 시점부터, 교류의 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식에 대한 작업, 공간과 순간의 점유에 

대한 작업.

우리는 방어하고 지키기 위한 부분으로서 원초적인 영역의 개념을 가진 지역에서 두 그

룹이 대면하는 형식에 대해 작업할 것이다. 두 그룹은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빼앗으며, 도시의 시설물과 건축물을 소유할 것인가? 관객들은 영역의 발전단계를 지켜

보면서, 무용수들을 따라 공유된 공간, 조우의 지점, 교류와 물물교환의 장소까지 따라올 

수 있다.

무대장치

우리는 각각의 영역을 묘사할 수 있는 가벼운 재료를 상상한다. 옷더미, 분필이나 그림 

낙서, 부족춤에 사용되는 소품들 등.

우리는 특히 조명이 흘러넘치는 한국의 밤을 좋아한다. 화려하지만 때로는 공격적인 네

온조명을 좋아한다. 광고판, 네온기둥 등을 이용한 조명제작도 고려할 수도 있고, 제작된 

영상을 투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공연은 밤이나 해질녘이 될 것이다.

음악과 의상

우리는 한국작곡가와 작업하고 싶다. 음악은 안무와 마찬가지로 연습과정을 통해 발전할 

것이다. 라이브 연주를 고려하지 않지만 무대장치에 포함된 음향장치를 고려한다.

또한 우리는 한국 의상제작자와 작업할 것이다.



● 창작일정

⦁ 레지던스 1 :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금천예술공장 등) / 2010년 2월 (3주)

   인원 : 14명(프랑스 4, 한국 20)

  목적 : 창작준비, 워크숍, 오디션, 컨셉 설정

⦁ 레지던스 2 :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금천예술공장 등) / 2010년 5월 (2주)

  인원 : 15명(프랑스 8, 한국 10)

  목적 : 컨셉 설정, 1차 연습

⦁ 레지던스 3 : 아뜰리에 231, 소트빌(Sotteville-lès-Rouen) / 2010년 7월 (3주)

  인원 : 14명(프랑스 8, 한국 6)

  목적 : 2차 연습, 음악 창작, 소품 제작

⦁ 레지던스 4 : 우산(Parapluie), 오리악(Aurillac) / 2010년 8월 (2주)

  인원 : 14명(프랑스 8, 한국 6)

  목적 : 3차 연습, 음악 창작, 의상 및 소품 제작

⦁ 레지던스 5 : 과천한마당축제, 과천 / 2010년 9월 (2주)

  인원 : 18명(프랑스 8, 한국 10)

  목적 : 최종연습



● 지원기관 및 파트너

● 공동제작 파트너

오리악국제거리극축제(Festival international de théâtre de rue d'Aurillac)

소뜨빌 거리예술 축제 “비바 시떼”(“Viva Cité” de Sotteville-lès-Rouen)

과천한마당축제(Gwacheon Hanmadang Festival)

서울세계무용축제(Seoul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국립거리예술센터 용광로(LE FOURNEAU, CENTRE NATIONAL DES ARTS DE LA 

RUE, BREST) / 예정

샬롱거리예술축제(Chalon dans la rue) / 예정

● 레지던스 초청

국립거리예술센터 “아뜰리에 231”(Atelier 231, Centre National des Arts de la Rue, 

Sottevillle-lès-Rouen) / 2010

국립거리예술센터 “우산”(Le Parapluie, Centre National des Arts de la Rue, 

Naucelles) / 2010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 문래창작촌 등) / 2010 예정

● 축제 사전 초청(구매)

거리예술 축제 Les Tombées de la nuit, Rennes / 2011

● 지원예상

프랑스 문화부 : 음악, 무용, 연극, 공연분과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 DMDTS) / 2010 예정 

컬쳐 프랑스(CulturesFrance)  / 2010 예정

프랑스문화원(Centre Culturel Français)

부산 - 프랑스문화원(Busan Centre Culturel Français)

아시아-유럽 재단 (Asian-Europe Foundation, Singapore) / 2010 예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 / 2010 예정

서울문화재단(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2010 예정

경기문화재단(Kyonggi Cultural Foundation) / 2010 예정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 2010 예정

● 국제협력 지원

프랑스 댄스(France Danse) / 2010 예상



● 공연예상축제

오리악국제거리극축제(Festival international de théâtre de rue d'Aurillac) / 2011

소뜨빌 거리예술 축제 “비바 시떼”(“Viva Cité” de Sotteville-lès-Rouen) / 2011

과천한마당축제(Gwacheon Hanmadang Festival) / 2010

모를래 거리예술축제(FAR, Festival des Arts de la Rue à Morlaix)

샬롱거리예술축제(Chalon dans la rue)

안산국제거리극축제(Ansan)

고양문화재단 호수예술제(Goyang)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 과천한마당축제 해외공동제작 사례 1

축 제 명 공연기간 횟 수

프랑스 샬롱거리예술축제 7월 21/22/23일 3회

과천한마당축제 9월 22/23/24일 3회

고양행주문화제 9월 29/30일 2회

서울공연예술제 10월 7/8일 2회

프랑스 까비이용국립무대 10월 20일 1회

● 요리의 출구(Sortie de cuisine, 2006년)

단체 : 일로토피 ilotopie + 호모 루덴스

국가 : 프랑스 + 한국

주관 : 과천한마당축제

공동제작 : 과천한마당축제, 샬롱거리예술축제(Chalon dans la rue)

지원기관 :

  ⦁ 한국 문화부(한불수교 120주년 기념행사 위원회)

  ⦁ 주한 프랑스대사관

  ⦁ 프랑스 문화부(‘거리예술의 시대’ 프로그램)

  ⦁ 프랑스 외무부(주한프랑스대사관, AFAA)

공연 : 총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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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도(KUDO, 2007년)

단체 : 루나틱스 The Lunatics + 극단 몸꼴

국가 : 네덜란드 + 한국

주관 및 공동제작 : 과천한마당축제

지원기관

  ⦁ 네덜란드 공연예술기금

  ⦁ 경기문화재단

공연 : 총 37회

   

행 사 명 시 기 도 시 명
앤디에스엠 페스티벌 5월 30일 ~ 6월 3일(5회) 암스테르담

모이 위흐 스페일른 테아뜨르 페스티벌 6월 7일 ~ 9일(3회) 델프트(Delft)
우롤 페스티벌 6월 15일 ~ 23일(9회) 우롤(Oerol)

디스타트알스 테아뜨르 페스티벌 6월 27일 ~ 30일(4회) 쥬월라(Zwolle)
아른헴, 손스베이크공원 7월 5일 ~ 8일(4회) 아른헴(Arnhem)

수원화성연극제 8월 17일 ~ 19일(3회) 경기도 수원시
Griftpark 9월 5일 ~ 8일(4회) 유트렉(Utrecht)

과천한마당축제 9월 28일 ~ 30일(3회) 경기도 과천시
고양행주문화제 10월 6일 ~ 7일(2회 ) 경기도 고양시


